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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지
~까지(끝점), ~까지(기한); ~까지(심지어)

시간·거리·나열 등 어떤 범위의 끝을 나타냅니다. 부터 또는 에서가 여는 범위를 닫아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용법 시작 표현 예

끝 시간 부터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

끝 장소 에서 집에서 학교까지

기한 — 그 전에 — 금요일까지 내세요

여기까지 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

심지어, 게다가 — 비까지 왔어요

기간에는 동안을 대신 씀 세 시간 동안 — 세 시간까지
(×)

■ 언제 쓰나요

까지는 이 조사 무리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모두 받는 유일한 조사이므
로, 어느 짝에서든 쉬운 쪽에 해당합니다: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, 집에서
학교까지.

기한과 함께 쓰면 ‘그때까지 지속’이 아니라 ‘그 시점 전에 완료’라는 뜻이
됩니다. 다섯 시까지 오세요는 다섯 시 전에 도착하라는 뜻이고, 다섯 시
까지 기다렸어요는 다섯 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뜻입니다. 어느
뜻인지는 동사가 결정합니다.

또 다른 쓰임으로 ‘심지어, ~마저’라는 뜻이 있어, 예상을 넘어서는 것을
나타냅니다: 비까지 왔어요 (게다가 비까지 왔다). 이때는 범위를 재는 것
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선다는 느낌을 줍니다.

■ 예문

■ 비교

부터
부터가 시작을, 까지가 끝을 나타냅니다. 시간은 부터 ... 까지로, 장소는
에서 ... 까지로 짝을 이룹니다. 장소는 부터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
다.

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/ 서울에서 부산까지

동안
까지는 범위가 끝나는 시점을, 동안은 지속된 길이를 나타냅니다. 지속
시간을 말할 때는 반드시 동안을 쓰고 까지는 쓰지 않습니다.

세 시까지 공부했어요. (세 시가 될 때까지) / 세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. (세
시간이라는 기간 동안)

도
‘심지어’의 뜻일 때 까지는 도와 겹치지만, 까지에는 예상보다 더 나아갔
다는 놀라움이 담깁니다. 도는 단순히 하나를 더 보탤 뿐입니다.

비도 왔어요. (비도 왔다) / 비까지 왔어요. (하필 비까지 왔다)

■ 주의

✗ 두 시간까지 기다렸어요.
○ 두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.
까지에는 길이가 아니라 시점이 필요합니다. 두 시는 시점이지만 두 시간은 기간
이므로 동안을 씁니다.

✗ 서울부터 부산까지
○ 서울에서 부산까지
장소의 범위는 에서로 시작합니다. 끝을 나타내는 까지만 시간과 장소에 모두 쓰
입니다.

✗ 다섯 시까지에 오세요.
○ 다섯 시까지 오세요.
까지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뒤에 에를 붙이지 않습니다. 부터도 마찬가지입
니다.

오후 여섯 시까지 기다릴게요.1

집에서 학교까지 삼십 분 걸려요.2

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주세요.3

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왔어요.4

너까지 나를 의심해?5

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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